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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선대황예빈

태권도품새2관왕

나폴리하계U대회

황예빈 선수(맨 오른쪽)이 윤지혜, 정승연과

2019 나폴리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태권도

품새종목단체전에서기량을선보이고있다.

<TKDNEWS제공>

조선대태권도학과황예빈(1년)이 2019 나

폴리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태권도품새종목

에서2관왕에올랐다.

조선대학교는9일(한국시간)이탈리아나폴

리카소리아팔라제토델로스포르트에서열린

2019 나폴리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태권도

품새종목에서황예빈이남녀혼성페어전과단

체전에서금메달을획득했다고밝혔다.

황예빈은 윤지혜(22 한국체대), 정승연

(20 용인대)과 단체전 결선에 나서 평균

7.240점으로 2위 대만(6.930점)을 제치고 금

메달을목에걸었다.

황예빈은오창현(용인대)과조를이뤄페어

전에참가, 첫번째품새십진에서7.480점, 자

유품새에서7.800점으로평균7.630점을기록

해대만을꺾고1위에올랐다.

한국은이번대회태권도품새종목에서황예

빈, 강완진, 오창현 등 2관왕 3명을 배출했으

며, 금메달 4개와 동메달 1개로 경기를 마쳤

다.

한편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는국제대학스포

츠연맹(FISU)이 2년마다 주최하는 범세계적

대학운동경기다.

올해 나폴리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에는

170개국에서약8000여명의선수가참가하고

있다. 한국은 13개 종목 272명의 선수단을 파

견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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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주서대한민국최고명궁가린다

지난해광주국제양궁장에서열린대통령기전국남여양궁대회 .

대통령기양궁대회오늘개막…128개팀1000여명참가열전

제37회대통령기전국남여양궁대회가10일광

주에서개막한다.

대한양궁협회가주최하는이번대회는오는15일

까지6일간광주국제양궁장(리커브)과염주체육관

양궁장(컴파운드)에서 열린다. 역대 최대 규모인

남녀고등부,대학부,일반부128개팀1000여명이

참가해열전을펼친다.

대회는올림픽라운드방식으로리커브와컴파운

드경기로나눠진행되며시도대항, 개인전, 단체

전, 거리별(90m, 70m/60m, 50m, 30m)승자를

가리게된다.

지난해에이어광주에서3년연속개최되는대통

령기 양궁대회는 전국 최고의 권위를 가진 대회로

평가된다.국제규격을갖춘광주국제양궁장과염

주체육관 양궁장에서 개최되는 만큼 신기록 등 다

양한기록이양산될것으로기대된다.

결승전은오는14∼15일광주국제양궁장특설무

대에서 진행된다. 세부적으로 14일 오후 2시부터

리커브일반부남녀개인단체전, 고등부남녀단체

전결승이, 15일오후 2시30분부터는리커브대학

부남녀개인단체전결승과컴파운드남녀개인결

승전이열린다.

2017년 광주에서 처음으로 열린 대통령기 전국

양궁대회는국제규모의경기시설,숙박,교통,음식

등에서참가선수들의호응을얻고있다.국제스포

츠도시광주의도시이미지를구축한대회로도평

가받고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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씨름명가 여수공고전국선수권우승

씨름명가 여수공업고등학교씨름부가전국씨

름선수권대회를제패했다.

여수공고(학교장전용석) 씨름부는지난 8일강

원도인제에서열린제73회전국씨름선수권대회고

등부 단체전에서 공주생명과학고를 4-3으로 제압

하고정상에올랐다. <사진>

여수공고는지난4월충북증평에서열린증평인

삼배씨름대회 단체전 우승 이후 약 3개월 만에 또

다시전국최강임을확인했다.

여수공고는개인전에서도금메달과동메달을각

각1개씩추가하는등 전성시대를예고했다.

팀막내인원신실(1년)은청장급(80kg 이하) 4

강에서 팀 맏형인 진수호(3년)를 누르고 결승에

진출한뒤, 김수용(서울송곡고 3년) 마저제압하

고금메달을목에걸었다. 동메달은진수호의몫이

었다.

여수공고정준영감독은 개인전우승을했지만,

단체전에서도우승을해더욱기쁘다며 선수들이

훈련에집중할수있게전폭적인지원을해준학교

관계자들에게감사하다고말했다.

한편, 여수공고씨름부는오는 25일부터문경에

서개막되는제56회대통령기전국장사씨름대회제

패는 물론, 오는 10월 제100회 전국체육대회에서

금메달획득을기대하는등올시즌 그랜드슬램 달

성을꿈꾸고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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